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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 발표
- 1분기 총발행량을 42~48조원 수준으로 축소, 2년물 통합발행기간 확대

□ 기획재정부는 12.26(월)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을 확정․발표하였다. 

 ㅇ 금번 국고채 발행계획은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과 시장여건 전망을 

토대로 수립하고 12.22(목) 제4회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 논의를 거쳐 

마련하였다.

□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 ㅇ 2023년 총 발행한도는 167.8조원으로 ’22년 발행량(168.6조원) 대비 

소폭 감소(△0.8조원)

   - 국가채무 잔액을 실제로 증가시키는 국고채 순발행 한도는 61.5조원

으로 큰 폭 축소(’22년 예산 104.8조원)되었고, 차환발행이 106.3조원

으로 확대(’22년 예산 72.6조원)되었다.

   - 다만, ’20~’21년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국고채의 만기가 

시작됨에 따라, 차환발행을 포함한 2023년 총 발행한도는 167.8조원

으로 ’22년 발행량(168.6조원) 대비 소폭 감소(△0.8조원)

 ㅇ 연물별로는 내년 거시․금융여건, 보험사의 장기채 수요여력 등을 감안

하여 장기물 발행비중(20 ․ 30 ․ 50년물)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, 

   - 단기물(2 ․ 3년물) 발행 비중은 25%에서 30%로 상향, 중기물(5 ․ 10년물) 

발행 비중은 40%에서 35%로 축소



 ㅇ 시기별로는 예년처럼 상고하저의 발행 기조는 유지하되, 최근 시장 

수급여건을 고려하여 1분기 발행량을 42~48조원 수준으로 축소(’22년 

1분기 발행량 53.3조원)

 ㅇ 2년물 국고채의 통합발행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, 

적극적인 교환․바이백 등을 통해 유동성 관리 노력 강화

□ 기획재정부는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의 배분 방향 및 시장 상황 등을 

감안하여 국고채를 안정적으로 발행해 나가는 한편,

 ㅇ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관계기관 공조, 긴급 

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다.

 ㅇ 또한,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

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.

 ※ 상세한 내용은 별첨 ‘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’을 참조하여 주시기 

바랍니다.


